
1월 24일 한국 영사관 앞에서 홍보시위 
 

한국의 노동자 투사들에 대한 기소를 중단하라!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한국의 노동운동가 여덟 명이 5-7년의 징역형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노동자 투사 8인에게 연대하는 마음으로 이 홍보시위를 조직하고 있습니

다. 이들은 심각한 징역형 위기 앞에 서 있으며, 이번 주 목요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검찰은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인 '사회주의노

동자연합'(사노련) 소속 오세철 교수와 다른 회원들(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

현, 오민규, 남궁원)에 대해 징역 5년에서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한국에서 노동계급운동을 해 온 이 활동가들은 한국의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

되었습니다. (1948년 통과된 국가보안법은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친북" 활동가들에게 사

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노련의 활동가 8인은 남북한 모두의 노동계급 혁명을 주창하

는 국제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어떤 구체적 사유 없이 오로지 사회주의자라는 이유

만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기소는 실제로는 이들이 2007년부터 여러 파업과 투쟁에 관

여했던 것에서 기인합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강력한 억압이 시도된 것은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는 더 큰 맥락에서 볼 때, 2008년 초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 한국 정부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을 분쇄한 데서 볼 수 있듯이) 강경하게 우경화한 것과 그 궤를 같

이 합니다. (사실 쌍용자동차 파업 때 뿌려진 사노련의 유인물은 이번 재판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2008년 이후 여러 차례 사노련 회원들을 구속하고자 했으나 법원의 영장기각으

로 매번 실패했습니다. 선고는 이번 주 목요일 있을 예정입니다. 아래 이메일 주소로 사노

련에 연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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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오후 5:30-7:00 맨해튼에 있는 한국 영사관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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